










우리의 한옥은 자연과 닮아 있다.

소박하고 수수한 색과,

자연스럽게 뻗어 있는 곡선,

그 속에 숨어있는 저마다의 각기 다른 아름다움.

유달리 곡선을 많이 활용하고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한옥은 자연과 무
척이나 잘 어울린다. 우리의 선조들은 나무와 돌을 가공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재
료로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건물이 주변의 풍경과 잘 어울리게끔 한옥을 지었다. 이런 한옥을
보며 우리는 선조들이 자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나무 그대로의 결을 살
린 대문, 구부러진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처마 끝, 자연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무늬가 새겨
진 벽, 그리고 사시사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크게 뚫려 있는 창문. 모두가 한옥의 아름다
움을 배로 강조한다. 화려한 색으로 꾸미기보다는 소박한 진회색과 갈색, 그리고 백색 계열의
기와와 벽, 창문은 한옥에 수수한 멋을 더해준다.

시간이 흐르며 잠시 우리와 멀어졌던 한옥은, 21세기가 되어 다시금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오
기 시작했다. 한옥 열풍이 시작되며 단순히 한옥을 아끼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데에 그치
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우리 한옥 고유의 전통적 아름다움에 저마다의 개성을 더한 새로
운 형태의 한옥들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런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은평 한옥 마을이다. 우리는 은평 한옥 마을의 새로운 아름다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
고 그 아름다움을 ‘단아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은평 한옥 마을의 문과 지붕, 창, 그리
고 벽에서 전통적이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한다. 은평 한옥 마을의 단아함을 렌즈
에 담아내며, ＇단아함 한 획,＇을 긋는다.

은평 한옥 마을을 렌즈에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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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만들어진 한옥의 대문은 기와를
얹어 완성된다. 쇠로 만들어진 문고리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꾸며져있다.

집의 안과 밖을 나누는 문은 한옥의 안
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집으로 들
어가는 통로이자 동시에 외부인을 차단
하는 역할을 하는 문은 서로 다른 한옥
들이 가진 이야기에 궁금증을 품게한다.



굳게 닫힌 문 틈 사이로 보이는 빛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한다.
문들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모양의 문고리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고유의 한옥에 새로운 현대적 개성을 더한 은평의 한옥에는 이런 형태의 문도 등장한다.
담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한 문은 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며 담과 문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새로운 유형의 한옥에서는 창틀에 문을 달기도 한다.
또, 고유의 한옥과는 다르게 창호지 대신 유리로 창의 소재를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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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에서 지붕은 곡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높이 솟아 올라
구름에 닿을 것만 같은 처마 끝은
곡선으로 구부러져 있어 구부러진
나뭇가지와 잘 어우러지고, 진한 회색
빛의 기와는 한옥의 단아한 멋을 배로
해준다. 자연에서부터 영감을 얻은 다
양한 무늬의 수막새와 암막새는 한옥
에 개성을 더해준다. 살짝 튀어 나와
있는 지붕의 끝 덕분에 비가 오는 날
에도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











한옥의 나무와 기와는 푸른 빛의 하늘과 잘 어울리는 빛깔을 뽐낸다.





은평의 한옥 뒤로 하나고등학교가 보인다.
현대의 한옥은 주변 풍경과 새로운 유형의 조화를 이룬다.



가을의 꽃과 한옥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어우러짐을 보여준다.

지붕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우뚝 솟은 북한산이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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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는 벽.
벽은 외부와의 경계로서 자신의 영역을
규정하는 동시에, 집주인에게 치장되어
집의 위세나 권세를 과시하기도 한다. 
나아가 ‘뚫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벽
은 집의 보호적인 측면을 강화한다.

흙, 돌, 울타리, 심지어는 나무 한 그루
로도 담장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담
장은 한 집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서라고 할
수 있겠다.



취향에 맞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조각된 담장이 보인다.

담장은 외부인이 첫 번째로 보는 집의 모습이므로

집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담장과 식물은 결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무채색의 담장에 초록의 식물은 생기를 불어넣으며

다시금 자연 친화적인 한옥의 모습을 강조한다.







창문과 담장, 문이 다 들어있는 구도. 직선의 미를 자랑하는 한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치 봉화대처럼 설계된 한옥 벽의 모습이다.







각기 다른 벽의 모습을 보여주며, 집의 개성과 분위기를 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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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열림’과 ‘닫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곤 한다. 개방적이고 수용
적인 자세라면 ‘열림’을, 좀 더 개인적이
고 가족과의 시간을 원한다면 ‘닫힘’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열림과 닫힘, 이 두가지 속성을 가진 창
문은 한옥에서 조화를 담당하는 핵심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은평 한옥마을에서는 창호에 한지를 발
라 마무리하는 전통 한옥과 다르게, 한
지가 아닌 유리를 사용한 현대 한옥의
모습이 눈에 띈다.















전통창호지를 대신하는 유리는 한옥에 투명함과 빛을 더해준다.



모든 면이 유리인 한옥은 현대 한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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